


들  대 는 모습  보  않고  거라 생각  거야? 너 가  에 대  너 가 알  못  다면 

어떻게 그 들  백  수 겠 며, 내가 어떤 를  알  못 다면, 어떻게 너 가 나를 

실되게 양  수 겠느냐? 그 모든 것  거  눈요기  뿐 니 그것들  나를 여금 오감  

느끼게 만드는구나.” 

 

가까  구에게 당신  소 게 여기고 던 것에 대  야기 나누는 것  상상 보십시오. 그들  

당신  눈  보고, 미소와 께 고개를 끄덕 며, 당신  말  소  가 를 신들도 완벽  공 고 

다고 야기 고 습니다. 그런데, 그 다 날  그들  그 가 와는 반대가 되는 동들  서슴없  

르는 것  당신  목격 게 됩니다! 그들  당신   결국 보여 고  는 것  그들  당신  





소외된 과부와 고아들 

 

나님께서 당신에게 렇게 말씀 십니다. “무엇   런 된 것들  가 고 오느냐? 내게 미 

런 것들  분 다.”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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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누가복  12:35-48  말씀  고 야기를 나눠보세요. 

● 리  삶 가 데 를 실 다는 것  어떤 모습  미 까요? (미가서 6:8 말씀  

살 보세요) 를 다는 것  “완벽  는 것”  미 까요? 아니면, “실 라도, 

계속 서 도  나가는 것”에 가까  미 까요?  

● 어떻게 리가 는  소( 빈, 그랜드래 )에서 를 실  나갈수 까요? 그것   

곳에서 꾸   나간다는 것  어떤 모습  미 까요? 

● 리는 어떻게, 어떤 모습 로 기득권  


